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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심리운동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
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J구의 8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최종 대상자는 실험군 18명, 대조군 19명 이었다.
중재프로그램으로 1회 4시간, 주 2회, 총 10회, 총 40시간의 심리운동프로그램을 보육교사에게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9월 2일부터 11월 12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독립표본 Wilcoxon-Mann-Whitney test로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심리운동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효율성 향상에 유의한 효과
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관리와 지원을 위한 기초근거를 마련의 가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에서의 적응과 대처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보육교사, 보육효능감, 자아탄력성, 심리운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sychomotor program on the child care
teacher's ego resilience and childcare effica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childcare teachers of eight
daycare centers in J-gu, Seoul. The final subjects were 18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9 in the 
control group. Psychomotor program was provided to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consisted of four 
hours per session, two sessions per week, and a total of ten sessions. Data collection took place between
September 2 and November 12, 2017.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 
Wilcoxon-Mann-Whitney test. In this study, the Psychomotor progra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ego resilience and childcare effici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ich is lower factor
of the ego resilience. Through this study, we identified it was worth establishing a basic basis for 
managing and supporting ego resilience of child care teachers, and that it was meaningful to suggest
ways to help them adapt and cope with their job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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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따른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와 기

능의 변화는 시설보육의 중요성과 보육의 질에 대한 관
심을 높이고 있으며[1,2].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를 개선
하고 보육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육의 질 확보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3]. 보육교사는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보육교사가 제공하는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에는 보육교사의 자아개념, 보육에 대한 
태도와 동기 등이 있고 외적요인에는 직무조건, 직무만족
도와 사회적 지지 등이 있다. 높아진 내·외적 요인에 대
한 관심은[4], 보육교사의 효능감, 자아탄력성, 직무스트
레스, 직무만족도 및 소진 등의 내·외적 요인에 대한 많
은 조사연구를 시도하게 하였다. 그러나 내·외적 요인의 
향상 혹은 개선을 위한 지원과 그에 관한 연구결과는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5,6].

보육교사는 직접 보육활동과 함께 학부모의 요구에 직
면하게 됨으로써 높은 긴장감을 경험하는 직업군이다[6]. 
보육교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감정노동을 하고 이로 인하여 높
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
다. 보육교사는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 요구를 가지고 있
다[7]. 자아탄력성은 상황에 대한 가치 있는  적응과 관련
이 있고 위험이나 결핍의 상황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
처하는 능력이다.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직무스트레
스와 소진[9] 심리적 안녕감[4]과 삶의 만족도[10]에 영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자기효능감과 보육효능감은 보
육교사가 일상적인 생활사건을 조절하고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자기지각이며 심리적 안
녕감과 우울[4], 직무스트레스[6] 및 생활양식[4]과 관련
된 주요요인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보육
효능감에 대한 이해와 향상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보육효능감
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보육교사를 대
상으로 주어지는 지원 혹은 중재는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이 주가 되고 있으며 중요한 내적요인이며 외적요인
과 관련이 있는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한 중재를 개발·제
공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
실이다. 

자아개념을 개선하거나 향상시키고 전인적 이해와 접
근을 위해 심리운동은 가치가 있다. 심리운동은 움직임 

활동과 내적인 정서와의 연계성을 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움직임교육학과 인본주의 관점을 근거로 한다[11]. 심리
운동은 독일의 Jonny Kiphard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유
럽에서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20년 동안 인간
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이며 전략으로 인식되어 
활용되고 있다. 심리운동은 전인적 발달 및 성장, 대상자 
중심, 대상자의 자율성, 대상자의 의미부여, 움직임 및 체
험 중심과 즐거움이 있는 놀이를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사회 및 생태체계적 차원에서 유기체와 환경간의 
전체성과 상호작용에 토대를 두고 있다[12, 13]. 심리운
동은 움직임과 심리관련성을 바탕으로 움직임의 욕구를 
갖고 있는 행위자 자신을 행동의 중심자로 보고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심리, 정서와 인지의 내적인 상태를 표현
하게 하고 이것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신뢰감을 갖게 하여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또
한 자기조절과 환경에의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14, 15, 16]. 
따라서, 보육교사의 자아개념 향상을 위해 심리운동을 적
용하는 것은 보육교사가 자신의 신체와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을 수용하고 소통하며 발단단계와 주어진 환경에 필
요한 종합적인 수행능력을 습득하게 하므로써[17, 18] 
자아탄력성과 보육효능감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이라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보육교사를 위한 심리운동프로그
램을 개발·적용한 후 자아탄력성과 보육효능감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
감과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보육의 질 향
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운동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

아탄력성과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심리운동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한다.

· 심리운동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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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design

[Table 1] Outline of Psychomotor Program
Session Domain of Psychomotor Subarea of Psychomotor Theme of Psychomotor Program in this study

1st Psychomotor for self experience Movement to promote development Ice breaking and movement in space

2nd Psychomotor for self experience Thematic movements related to the 
body Contact with body sensitivity

3rd Theoretical basis of physical experience Body scheme Physical orientation, size, knowledge

4th Theoretical basis of physical experience Body image Body 
consciousness, boundary, attitude

5th Theoretical basis of physical experience Self-concept Self-confidence

6th Psychomotor for self experience Movement in nature Movement in the forest

7th Method of psychomotor educati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based on 
psychomotor Symbolic meaning inherent in movement

8th Psychomotor for self experience Movement in nature Movement in the water

9th Developmental evaluation based on 
psychomotor

Structural observation of perception and 
movement Observation

10th Psychomotor for self experience Movement to promote development Tension and relaxation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를 이용한 유사실험설계 연구이다[Figure. 1].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 J구에 위치한 근무조건과 환경 
등이 유사한 15곳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에 서울형 
어린이집에 협조공문을 보낸 후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듣
기를 희망한 8곳의 보육교사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및 
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자
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심리 
및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정규직 보육교사
이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2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t검정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 .80
으로 t-test에 필요한 최소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실험군
과 대조군에 각 21명, 총 42명이 요구되었다. 편의추출
로 실험군에 4개, 대조군에 4개의 어린이집을 배정하였

으며 실험 도중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 군에 23명씩을 총 
46명을 선정하였다. 실험군 4명과 대조군 3명이 중도 탈
락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실험군 1명과 대조군 2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통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비모
수검정방법을 이용하여 실험군 18명과 대조군 1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심리운동프로그램
심리운동은 운동학과 운동교육학에 학문적 근거를 두

고 있다. 심리운동은 독일의 Jonny Kiphard에 의해 창
안되었으며 1995년부터 독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유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인간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과 치료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12, 13]. 심리운동에 내재된 인간상은 자율성과 사
회적 상호의존성, 자아실현, 목적 및 의미 지향과 전체성
에 가치를 둔 인본주의적 인간상이다[16]. 심리운동의 핵
심개념은 자아개념과 정체성이며 심리운동은 자신의 능
력에 대한 신념, 긍정적인 자아개념, 자율성 및 능동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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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발달을 지원한다. 
독일심리운동협회는 ‘심리운동사 양성 및 심리운동 치

료’를 위한 4단계의 심리운동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이 교육과정을 한국심리운동협회가 준용하고 있다. 교육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신체경험’ 단계로써 자아경험의 
단계이다. 신체경험은 자아의 발달을 위한 최초단계로 간
주되며 감각생리학적 관점의 감각과 지각의 통합, 인지적 
관점의 사고과정과 정서적 관점의 감정을 포괄하며 사회 
및 문화와 연관된 총체적 특징을 갖는다[19]. 물질경험, 
사회경험과 현장입문 단계는 교육과정의 2~4단계에 해
당한다. 

본 심리운동프로그램은 독일과 한국심리운동협회의 
아동분야 1급 심리운동사와 심리운동전문가 및 강사 자
격을 가진 본 연구의 연구자 1인, 동일한 자격을 가진 외
부전문가 1인, 2급 심리운동사 자격을 보유한 보육교사 
1인 및 지역사회와 보육교사 대상 건강 및 복지사업의 
전문가인 본 연구의 연구자 2인이 공동 참여하였다. 본 
심리운동프로그램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아개념에 대
한 이해와 향상에 목적을 둔 ‘신체경험’에 근거를 두었다. 

본 심리운동프로그램의 영역과 내용, 운영방법 등은 
한국심리운동협회의 ‘신체경험’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구
성되었다. ‘신체경험’단계는 ‘심리운동의 이론적 근거’, 
‘신체경험의 이론적 근거’,‘자기경험을 위한 심리운동’, 
‘심리운동교육의 방법’과 ‘심리운동적 발달평가’ 의 대분
류가 있고 총 14개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20]. 본 심
리운동프로그램의 주요 영역은 ‘신체경험의 이론적 근거’
의 중분류 3개, ‘자기경험을 위한 심리운동’의 중분류 2
개와  ‘심리운동교육의 방법’의 중분류 1개 및 ‘심리운동
적 발달평가’의 중분류 1개로 총 8개의 중분류가 선정되
었다. 프로그램은 집단프로그램으로써 총 40시간으로 4
시간/회기, 2회기/주, 총 10회기로 계획되었다[Table 
1]. 심리운동프로그램 각 회기는 도입, 전개, 종결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회기의 도입단계에서는 움직임 활동과 함
께 대상자의 지난 한 주간에 대한 현재 정서를 표현하고 
감정을 집단 내에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되었다. 
전개 단계에서는 회기의 주요 주제와 관련된 움직임 활
동과 집단토의 시간을, 종결단계는 신체 및 심리적 이완
을 위한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심리운동프로그램
은 독일과 한국심리운동협회의 아동분야 1급 심리운동사
와 심리운동전문가 및 강사 자격을 가진 연구자가 진행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는 독일 및 한국심리운동협회
가 심리운동프로그램의 역동성을 위해 설정한 18명~29

명의 기준[16]과 G*power 산출 값에 근거하였다.

2.3.2 측정도구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Klohenn(1996)이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CPI)에서 California Adult 
Q-set(CAQ)의 자아탄력성 문항과 .20 이상의 상관성을 
보이는 48개 문항을 뽑아 CPI의 다른 하위척도와 상관
이 있는 문항을 제외한 29개의 문항을 Park [21]이 번역
한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
성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의 Likert 5점 척도이다. 총 점수의 범위는 29~145점이
며 자신감 9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낙관적 태도 
10문항, 분노조절 2문항으로 되어 있다. 16, 18, 23번과 
28번을 제외한 문항은 모두 역산처리를 하였다. 
Park[21]의 연구에서의 Cronbach ɑ는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ɑ는 .96이었다.

2) 보육효능감
보육효능감은 櫻井(1991)이 개발한 도구를 Hyeon(2003)

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총 15문항의 도구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
도이다[22]. 총 점수의 범위는 15~75점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고 Lee [22]의 연구에서 
Cronbach ɑ는 .90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ɑ
는 .97이었다.

2.4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보수기준, 근무형태, 근무환경과 업무내용 

등이 유사한 국공립 혹은 서울형 어린이집 소속의 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소속기관은 서울
시 J구에 위치한 총 8개 어린이집이며 연구자가 편의추
출 하였다. 연구자는 서면공문을 어린이집에 보내어 협조
를 구한 후 직접 방문하여 보육교사에게 설명문을 제공
하였으며 연구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서면동
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9월 2일부터 11월 12
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참여하길 동의한 실험
군 23명, 대조군 23명의 보육교사에게 사전조사 설문지
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보육
교사에게 10회기의 심리운동프로그램 종료 후에 자아탄
력성과 보육효능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과 사후조사에 소요된 설문소요 시간은 각 10~15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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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of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Exp. (N=18) Cont. (N=19)
U or χ2 p

N(%) or M±SD N(%) or M±SD 

Age(year) 35.22±12.90 32.72±10.40 146.00 .612

Marital status

　
Single 11(61.11) 12(63.16)

2.19 .139
Married 7(38.89) 7(36.84)

Ego resilience(score) 100.33±25.14 106.16±21.25 151.00 .543

Self-confidence 33.11± 7.56 33.47± 6.54 169.00 .951

Effici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6.79± 7.48 26.72± 7.84 166.50 .891

Optimistic attitude 35.25±10.07 38.71± 7.57 146.00 .446

Anger control 5.56± 2.12 7.21± 1.99 99.00 .027

Childcare efficacy 7.48± 1.60 6.87± 1.29 144.00 .41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다. 서면동의서와 사전조사 설문지는 100% 회수되었고, 
사후 조사 설문지는 실험군이 4명 중도 탈락하였고, 대조
군이 3명이 사후조사에 응하지 않아 85% 회수되었다. 불
성실하게 응답한 실험군 1명과 대조군 2명의 자료를 제
외하여 실험군 18명, 대조군 19명의 자료가 최종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2.5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관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SWCN-201705 

-HR-001)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보육교사에
게 설명문을 제공하고 연구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설명
하였다. 본 연구에의 참여와 관련된 불이익은 없을 것이
고 연구 참여 도중 중도 탈락이 가능하며 연구에 참여하
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문을 사용하여 설
명한 뒤 서면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다. 연구대상자는 설문지 작성 시 이름을 기입하지 않고 
개인의 표시를 하였으며 자료는 일련번호로 처리되어 이
용되었다. 대조군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본 연구의 실험처치와 자료수집이 종료된 후 심리운동프
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실험처치인 심리운동프로그램과 사후조사가 종료된 
후 대조군의 연구대상자에게 심리운동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였으며, 1명을 제외하고 18명이 참여
하기를 희망하여 2017년 12월 26일부터 1월 25일 까지 
10회기, 총 40시간의 심리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동질성 검증은 독립
표본 Wilcoxon-Mann-Whitney test와 χ2 test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효과에 대
한 검증은 독립표본 Wilcoxon-Mann-Whitney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연령 평균은 실험군이 35.22±12.90세, 

대조군이 32.72±10.40세 이었으며 실험군의 61.11%, 
대조군의 63.16%가 미혼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
령과 결혼상태는 통계적으로 동질하였다(U=146.00, p=.612; 
χ2=2.19, p=.139). 자아탄력성의 총 점수 평균은 실험군
이 100.33±25.14점, 대조군이 106.16±21.2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U=151.00, p=.543), 자아탄력성
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과 낙관적 태도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동질하였으며(U=169.00, 
p=.951; U=166.50, p=.891; U=146.00, p=.446), 분노
조절의 평균점수는 실험군이 5.56± 2.12점으로 대조군
이 7.21± 1.99점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U=99.00, 
p=.027). 실험군과 대조군의 보육효능감 평균은 7.48± 
1.60점과 6.87± 1.2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 하였다(U=144.00, 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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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Psychomotor Program

Variables(score)
　

Group
Pre-test Post-test

U pM±SD M±SD 

Ego resilience Exp. 100.33±25.14 103.22±20.85 364.50 .046Cont. 106.16±21.25 104.63±19.91

Self-confidence
Exp. 33.11± 7.56 33.89±6.81

392.00 .200Cont. 33.47± 6.54 32.37±6.85
Effici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 26.79± 7.48 26.84±6.68
350.50 .018Cont. 26.72± 7.84 26.28±7.08

Optimistic attitude Exp. 35.25±10.07 37.16±9.04 369.50 .062Cont. 38.71± 7.57 38.36±6.69

Anger control
Exp. 5.56± 2.12 5.83±1.92

400.50 .064Cont. 7.21± 1.99 7.32±1.63

Childcare efficacy Exp. 7.48± 1.60 7.78± 1.58 372.00 .072Cont. 6.87± 1.29 6.93±1.39
Exp.=Experimental group(N=18); Cont..=Control group(N=19); Diff.=Difference

3.2 자아탄력성과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심리운동프
로그램의 효과

자아탄력성의 사전과 사후 총 평균점수는 실험군이 
100.33±25.14점에서 103.22±20.85점으로, 대조군이 
106.16±21.25점에서 104.63±19.91점 이었고 사전점
수와 사후점수의 차이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U=364.50, p=.046).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자신감, 낙관적 태도와 분노조절은 실험군과 대
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U=392.00, p=.200; 
U=369.50, p=.062; U=400.50, p=.064), 대인관계의 
효율성은 실험군의 사전과 사후 평균점수가 26.79± 
7.48점에서 26.84±6.68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의 사
전과 사후 평균점수가 26.72± 7.84점에서 26.28±7.08
점으로 변화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U=350.50, p=.018)[Table 3].

보육효능감의 사전과 사후 평균점수는 실험군이 7.48± 
1.60점에서 7.78± 1.58점으로, 대조군이 6.87± 1.29
점에서 6.93±1.39점으로 변화되었다. 보육효능감의 사
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U=372.00, p=.072)[Table 3].

4. 논의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보육효능감은 보육교사의 
소진, 직무만족 및 안녕감과 관련이 있고 보육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요인이다[4]. 이에 본 연구자
는 자아개념의 발달과 촉진에 가치가 있다고 확인된 심
리운동프로그램을 보육교사에 적용하여 자아탄력성과 보
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였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이 심리운동프로

그램 참여 후에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자아탄력성의 하
부요인인 대인관계 효율성에서도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심리운동프로그램을 보육교사에게 적용한 선행연구가 없
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의 결과는 회복탄
력성프로그램[24]과 원예체험프로그램[25]을 보육교사
에게 적용하여 자아탄력성의 향상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었다. 이는 본 심리운동프로그램이 자아개
념에 중점을 둔 경험중심의 집단프로그램으로 개인의 내
적 회복, 타인과의 관계회복과 직업적 성취 중심으로 구
성된 회복탄력성프로그램[24]과 정서조절, 사회적 교류
와 공감 중심으로 구성된 원예체험프로그램[25]의 유사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자아탄력성은 스
트레스가 야기되는 환경 속에서 상황을 직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능력이며 역동적인 개념이다. 
자아탄력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내·외적으
로 적응함으로써 건강과 삶의 질을 확보하는 인간의 본
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인간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자 능
력이다[26]. 보육교사와 같이 감정노동을 하는 직군의 경
우 정서와 자아인식이 소진에 중요한 요인이며[27] 자아
탄력성 중 대인관계 효율성은 영아와 학부모의 요구를 
직접 대면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해야 하는 보육교사
에  매우 필요하고 효율적인 능력이다[25, 26]. 여러 선
행연구가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의 중요성 및 관련요인
과 함께 보육교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
에 대한 관리와 지원의 요구를 보고한 바 있다[7, 8, 9]. 
그러나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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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개발과 적용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는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향상 뿐 만 아니라 삶
의 질과 직무능력 향상에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심리운동프로그램은 보육교사의 보육효
능감에 유의한 변화를 주지 않았으나 실험군의 점수가 
7.48±1.60점에서 7.78±1.58점, 대조군이 6.87±1.29
점에서 6.93±1.39점으로 향상되어 대조군보다 실험군
에서 더 많은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운동은 신체
경험을 통해 자신을 행동의 중심자로 인지하게 하고 환
경에 대한 적응을 계획함에 중점을 두며, 심리운동프로그
램은 내적인 심리와 신체의 움직임 사이에서 자신을 통
제하고 조절하는 적극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13, 
17]. 심리운동프로그램의 이러한 측면이 보육교사의 보
육효능감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여러 선행연구
가 보육교사의 효능감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보고[4]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운동프로그램을 보육교사에게 적용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28]와 집
단상담[29], 보육직무능력프로그램[30]의 경우 자기효능
감 및 보육효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적극적 부모역할훈련프로그램과 보육직무프
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의 경우 보육교사가 부모역할 혹은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 목표에 따른 회기별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본 연구보다 보육효능감의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나 본 연구의 심리운동프로그램은 보육효능감의 
기저에 해당하는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되어 
의미와 가치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보육효능감이 보육교
사의 업무에서의 상황 조절과 관련된 행동의 계획과 수
행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이고, 이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
레스와 더불어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주요요인[4]이며 
소진과 관련이 깊으므로 추후 심리운동프로그램의 접근
전략의 다양성 모색과 더불어 지속적인 적용을 통한 효
과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보육효능감에 대
한 심리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실험설계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심리운동프
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효율성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관리와 지원을 위한 기초근

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직무에서의 적응과 대처
능력인 보육효능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는 효과를 기대하는 바이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교사 대상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심리
운동프로그램의 적용을 기대한다.

둘째, 보육교사 대상의 자아탄력성과 보육효능감 향상
을 위한 지속적인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적용과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운동프로그램을 적용
한 후 자기효능감 및 보육효능감에 대한 효과의 검증을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삶의 질 및 직
무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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